독후감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미얀마라는 나라에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처음 미얀마라는 곳으로 아웃리치를 가고 단기선교를 가게된다고 생각했을때,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또 하나의 선교지라고만 생각했다.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곳인지에 대한 인지도 전혀 없었다. 여느 동남아 국가처럼 불교가 국가종교일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정치적, 종교적 문제때문에 선교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미얀마가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운곳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다”(there is no one) 이라는 그 한마디에 미얀마로 선교가는 것을 결단하게됬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선교사님이 연대별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대학원을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임명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학생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습을 책으로 접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 볼 수있었더. 그런 사건들을 차례로 보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느꼇다. 
또 수단에서부터 미얀마까지 힘든환경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불평도 많고, 가기 싫은 마음도 표현했었던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결국에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과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인 저드슨의 삶에 대해 읽으면서, 선교를 시작한지 6년만에 첫 개종자가 나오고, 7년만에 10명이 세례를 받게되고 그리고 37년을 미얀마에서 보내며 말년에는 7천명의 교인과 163명의 선교사를 육성해낸 것을 보면서 열매를 맺기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떠올랐고, 정말 사람이 생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더욱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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